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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언론보도 분석☆

Analysis of News Articles Regarding Safety Issue of HPV Vaccine  

이 미 나1 홍 주 현2*

Mina Lee Juhyun Hong

요    약

자궁경부암 방을 해 20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아에 한 자궁경부암 방백신 무료 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언론이 

자궁경부암 방백신 부작용이라는 리스크 정보에 해 어떻게 보도하 는지 살펴보고, 정부의 험 커뮤니 이션  정책홍보에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자궁경부암 방백신 무료 종이 시작되기  6개월을 1기(정책결정 단계)로, 무료 종이 실
시된 후 6개월을 2기(정책집행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안 성 련 기사 314건을 분석하 다. 내용분석 

 네트워크 분석 결과, 1기보다 2기에 련한 기사의 수가 증가하 으며, 질병 리본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 성을 강조하고, 

백신의 효과를 부각시키면서 종을 권유한 내용이 언론보도의 한 축을 이루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과 련하여 1기에는 
일본의 백신 종 피해사례를 심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한 학부모의 우려가 보도되었으나, 2기에는 일본  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보도되었다. 향후 자궁경부암 방백신 종률을 높이기 해서는 자궁경부암 백신 련한 막연

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략 인 근을 해야 할 시 이다.

☞ 주제어 : 자궁경부암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정책홍보, 험 커뮤니 이션,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In order to prevent cervical cancer, free vaccination against cervical cancer(HPV vaccine) for 12-year-old girls has been ongoing 

since June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media reported the risk information of HPV vaccine side effect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government’s risk communication and policy PR. The time frame was divided into two stages, stage 

1(policy formation stage, 6 months before the start of free HPV vaccination) and stage 2(policy execution stage, 6 months after the 

free HPV vaccination was implemented). A total of 314 news articles on HPV vaccine safety and HPV Vaccine side effects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The number of articles increased at stage 2 and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mphasized the safety of HPV vaccine and encouraged the inoculation while highligh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vaccine. Regarding HPV vaccine side effects, cases against vaccination in Japan were mainly reported at stage 1, whereas cases of 

HPV vaccine side effects from other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USA were frequently reported at stage 2. In order to increase 

vaccination rate of HPV vaccine, it is time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o prevent vague fear or anxiety about the vaccine.

☞ keyword : HPV Vaccine, HPV Vaccine Safety, HPV Vaccine Side Effects, Policy PR, Risk Communication, Network Analysis

1. 서   론 

  자궁경부암은 세계 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여성

암  하나로, 국내에서 자궁경부암의 발생 빈도는 2013

년도 기  3,633 건으로 우리나라 여성암  발생 빈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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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다[1]. 미국질병통제 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2]에 따르면 자궁경

부암의 험요인으로는 흡연,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 경구피임약 5년 이상 장기 복

용, 3명 이상의 자녀 출산, 다수의 성상 자 등이 있다. 이 

에서도 HPV 감염은 성 을 통해 감염되는 흔한 성

병(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  하나로, 자궁경부암

의 주요 원인으로 밝 졌다[3]. 2006년에 미국 식품의약

처(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처음으로 두 종류의 

HPV 방백신(Gardasil, Cervarix)을 승인하 으며[4], 미

국, 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 40여 개 국가에서 

HPV 방백신이 국가필수 방 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으로 지정되었다[5].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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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WHO)는 자궁경부암 방을 해 9-13세 여

아에 한 HPV 백신 종을 권고하고 있다[6]. 미국 CDC

에서는 최  종 연령으로 11-12세 여아에게 HPV 백신

종을 권하고 있고, 13-26세의 여성에게도 따라잡기 백

신 종을 권하고 있다[7].

국내에서는 자궁경부암 방 종(HPV 백신 종)에 

한 비용(50만원 내외)을 액 개인이 부담하여 왔으나, 보

건복지부에서 2016년 6월부터 국가필수 방 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방 종을 추가하여 만 12세 여아에 한 

자궁경부암 방백신 무료 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무료 종 상 인구의 종률은 작년도 2016년 12월 기

 49.9%, 2017년 6월 기  35.7%에 그치고 있다[8][9]. 이

처럼 낮은 방 종률은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한 

해외 사례의 보도와 루머 확산 등 백신의 안 성에 한 

논란이 원인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10]. 본 연구는 만 

12세 여아에 한 자궁경부암 방백신 무료 종 정책홍

보에 있어 백신의 부작용  안 성 논란이라는 험

(risk) 요소에 한 커뮤니 이션을 백신 종률 향상을 

한 당면 과제로 보았다. 공 이 건강 련 정보 뿐 아니

라 험(risk)에 한 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source)  하

나는 매스미디어이다[11]. 미디어의 보도 내용은 자궁경

부암 백신 련 험 요인에 한 공 의 인식을 형성하

는데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공 의 험에 한 인식

은 공 이 험 요소에 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

인지를 측하는데 요한 요인  하나로 작용한다[12].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이 자궁경부암 방백신 안 성 

논란, 부작용 사례 등의 험 정보에 해 어떻게 보도하

는지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험 커뮤니 이션  정책

홍보에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이론  배경

본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로서 언론이 자궁경

부암 련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보도하 는지에 해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부작용 련 보도 내용을 

심으로 알아보고자 하 다. 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에 해 살펴보고,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이

라는 리스크 정보에 한 언론보도의 요성에 해 논

의 하 다.   

2.1 정책결정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참여자는 정부, 언론, 국민이 있

는데, 커뮤니 이션 기술의 발달로 과거와 달리 국민의 

역할이 요해졌다. 보건 정책 에서 방백신의 경우 

국민들의 이슈 여도가 높기에 국민들은 더 심을 갖

고 극 으로 련 정보를 추구할 것이다.  의제설정

(Agenda setting)과 이 (Framing) 이론에 따르면, 언

론은 공 이 어떤 이슈를 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 해당 이슈에 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13]. 보건 정책에서 자궁경부암 백

신 종처럼 이슈의 속성상 문성이 높을 경우, 일반인

들은 그 이슈를 이해하기 어렵고, 언론과 문가의 설명

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에서 두드러지지 않은

(unobtrusive) 이슈라고 한다[14]. 건강 이슈의 경우에는 개

인  측면에서 이슈 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백신 부

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각 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에서 

언론보도는 공 의 태도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궁경부암 방백신에 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분석

한 연구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제한 으로 이루어졌다

[11,15,16]. 압델무티와 호 만-고츠[11]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 신문에서 HPV와 자궁

경부암, 그리고 HPV백신에 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실시하 는데 그 결과 HPV백신에 한 부정

인 어조의 내용이 차 증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에서 자궁경부암 방백신의 안 성과 부작용에 

한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17], 자궁

경부암 방백신 련 정책의 효율 인 실행을 해서는 

언론에서 이러한 우려와 논란에 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언론에서 자궁경

부암 백신의 안 성 논란과 련하여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 으로써 언론이 제시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방백신 련 의제의 성격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언론이 사건을 어떻게 틀 짓는지 이  

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하 다. 임은 사건을 구성하는 

틀로 사건과 련된 여러 요소들을 선택하거나 강조, 배

제함으로써 동일한 사건도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18]. 사

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강조하는 요소가 달라지고 사건

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에서 임은 독자들에

게 서로 다른 실을 달할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임 분석을 통해 사회의 기존 가치가 어떻게 달되고 강

화되는지, 사회의 약자들이 미디어에 의해 어떻게 묘사되

는지 밝혔다[19]. 임이 독자의 실 구성에 향을  

수 있다는 에서 이 연구는 언론이 자궁경부암 백신 논

란을 어떻게 보도하는지가 요하다고 보고 언론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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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스크 커뮤니 이션 략 모델 (이귀옥, 2010, 

p.25)

(Figure 1) Risk communication strategy model (Lee, 

2010, p.25) 

서 어떤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지에 주목했다. 임 분

석에서는 언론이 선택한 단어, 자주 사용한 단어 등 선택

과 강조가 사건을 구성하는데 요하기 때문이다. 

2.2 자궁경부암 백신 련 리스크 정보에 한 커

뮤니 이션 

미디어에서 어떻게 건강 련 정보를 달하는 지는 

공 의 건강 련 이슈에 한 인식과 행동에 향을 미

칠 수 있다[12]. 리스크(risk) 정보는 건강 련 정보의 핵

심을 차지하는 한 부분으로, 미디어에서 리스크 정보에 

해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개인의 리스크에 한 인식 

 평가에 향을  수 있다[11][20]. 언론의 보도는 공

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한 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  하

나로, 언론의 보도 내용이 백신의 험성에 해 달하

고 증폭시키는데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11]. 

슬로빅[21]과 샌드만[22]에 따르면 문가와 일반 공

의 리스크에 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문가는 리스크

를 평가함에 있어 험의 심각성이나 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을 과학 인 근거를 통해 악하는 반면, 일반 공

은 리스크에 해 해(hazard)와 분노(outrage)가 결합

된 감정  반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22]. 국가의 험

기 상황에서 공 이 험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악하여 공 의 불신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  반

응을 최소화하도록 소통하는 노력은 험 커뮤니 이션

의 핵심 과제  하나이다[20]. 

국가의 험 기 상황에서 공 은 필수 인 커뮤니

이션 상으로 리와 통제가 아니라 화와 력의 

상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20]. 식약처의 라벤 성분 함

유 치약 논란과 메르스 사태를 포함한 최근의 공 보건 

험 기 상황에서 정부와 일반 공  간의 험 기에 

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정부의 동 응에 있

어서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23][24]. 동 응에 있

어서 ‘안 하다’를 반복하는 일방 인 메시지는 공 의 

불신과 불안, 분노를 가 시킬 수 있으며 SNS 상의 루머

나 괴담을 확산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24]. 일반 공

이 험 기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악하고 

이들에게 험 기에 한 정확하고 구체 이며 실질

인 정보와 행동 수칙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험 커뮤니 이션의 기본 원칙이다[25].    

이귀옥은 공 의 리스크에 한 인식에 따라 리스크 

커뮤니 이션 략을 제시하 다(그림 1 참조). 리스크 

커뮤니 이션 략 모델에 따르면 공 이 리스크에 해 

어떻게 인식하냐를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정도로 4가지 

종류의 리스크로 분류하고 각각에 해 다른 커뮤니 이

션 략을 세워야 한다[12]. 이 모델에 기반하여 본 연구

는 언론보도에 나타난 자궁경부암 백신 련 리스크 정

보에 한 정부와 문가, 학부모 등 핵심 공 들의 인식 

차이를 살펴 으로써 리스크 커뮤니 이션 략을 제시

하고자 하 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과 련하

여 불확실성이 낮고(known risk)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험이라고 규정할 것이고(그림 1의 제 3 역) 공 은 자

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이라는 리스크에 해서 불확실성

이 높고 두려움이 큰 험(그림 1의 제2 역)으로 인지할 

것으로 상된다. 일반 공 들의 자궁경부암 백신 리스크 

정보에 한 인식과 정부  문가의 인식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일반 공 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한 커뮤

니 이션 행태와 메시지 략, 메시지 달 수단을 제시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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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형식 ․내용  측면에서 본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에 한 언론보도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백신 종률이 조한 상황에서

[26] 백신 안 성과 련된 메시지가 언론에 어떻게 나타

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해 기사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언론보도를 살펴봤다. 형식  측면에서는 안

성과 련한 언론보도의 양을 살펴보았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종 실시 과 후에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

성에 한 언론보도의 양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언론에 자주 보도된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개인이나 집단, 

이슈가 요하다는 인식을  수 있다는 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27]. 언론에 자주 보도된다는 것은 그 메시지

나 사람이 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정 으로 

보도될 경우며 신뢰감을 형성하기도 한다[28].  

내용  측면에서는 먼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에 

한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알아봤다. 주장의 타당성

을 확보하려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

[29]. 다음으로 안 성에 한 주장을 가 했는지 정보원

을 알아보았다. 리즘에서 정보원은 언론이 구의 목

소리에 주목하는지 알려주고, 그 메시지가 요하다는 것

을 달한다는 측면에서 요한 요인이다[30]. 특히 정보

원은 독자들이 메시지를 믿을지 여부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원에 한 신뢰도와 련해서 요하다[31].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을 경우 국민들은 메시지에 권 를 

부여하고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안

성과 련해서 어떤 내용이 언 되었는지 세부 주제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봤다. 자궁경부암 백

신 안 성과 련해서 정부의 안 성 강조 메시지가 부

각되는지 는 부작용 사례가 강조되는지에 따라서 자궁

경부암 백신에 한 국민들의 실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32]. 이 연구에서 세부 주제는 사건이 어떤 요소를 

심으로 구성되는지 보여 다. 세부 주제를 통해 이슈와 

련해서 언론이 어떤 을 강조하는지 악할 수 있다. 

언론보도 내용의 좀 더 심층 인 분석을 해 기사에

서 어떤 단어를 주로 언 했는지 단어의 성(salience)

과 단어와 단어의 연결성(connectivity)에 해 네트워크 

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다. 단어의 성은 언론에

서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의미한다[33]. 단어의 성은 특정 단어가 얼마나 강조

되었는지를 알려주는데 기사에서 달하는 의미를 잘 

악하려면, 단어의 성뿐만 아니라 연결 계도 고려해

야 한다. 단어의 연결성은 텍스트에서 단어와 단어의 연

결을 통해 의미를 밝히려는 목 으로 사용된다[34]. 이 연

구는 단어의 연결성을 기사에서 핵심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로 정의했다. 단어와 단어의 계를 통해 

텍스트에 내재된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 다.

지 까지의 논의를 토 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과 련한 언론보

도에 있어서 안 성에 한 보도의 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간 별로 차이를 보

이는가?  

연구문제 2.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과 련한 언론보

도에 있어서 안 성에 한 근거제시, 정

보원, 세부주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

간 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과 련한 언론보

도에 있어서 단어의 성과 연결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기간 별로 차이를 보

이는가?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한 연구 설계는 표 1과 같다. 

이 연구는 자궁경부암 방백신의 안 성 논란과 련된 

언론보도에 한 내용분석, 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의 험 커뮤니 이션  보건 정책홍보에 있

어서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했다.

(표 1) 자궁경부암 백신 언론보도 분석을 한 연구 설계

(Table 1) Research plan for the analysis of news 

articles regarding HPV vaccine

연구문제 연구 내용 분석 방법

1
자궁경부암 백신 안전성 
관련 언론보도량 

내용분석 
  

2

백신 안전성 및 부작용 관련 
주장의 근거, 정보원, 세부 
주제

내용분석

3

백신 안전성 및 부작용 관련 
주요 단어의 현저성 및 단어 
간 연결성

어절분석,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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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시기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 성 논란과 련된 

언론보도를 무료 종 실시 과 후로 나 어 분석 했다. 

정부의 정책수행 단계를 정책의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35] 이에 

따라 분석 시기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 다. 자궁경부암 

백신 종과 련해서 무료 종 논의가 시작되고, 련 

법안이 마련된 후 2016년 6월부터 정책이 집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정책이 결정되고 공지된 직후부터 실제로 정

책이 집행된 시기의 언론 보도를 살펴 으로써 정부의 

커뮤니 이션의 문제를 찾고자 했기에 정책이 집행되기 

과 후의 두 시기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8일(보건복지부에서 자궁경부암 방 종

을 국가필수 방 종에 추가한다고 복지부 홈페이지 보

도자료를 통해 공지함)부터 2016년 6월 19일까지를 1기 

정책결정 단계로, 2016년 6월 20일(만 12세 여아 상 백

신 무료 종 실시 첫 날)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2

기 정책집행 단계로 구분하 다. 

3.3 분석 상 언론 매체  기사 건수

언론보도 분석을 해 네이버 뉴스 상에서 언론 매체 

체를 선택하고 검색어(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자궁경

부암 백신 안 성)를 입력하여 검색된 기사를 분석 상

으로 하 다. 검색 결과, 복 기사를 제외하고 1기에 225

건, 2기에 376건으로 총 60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이 

 자궁경부암이 단순 언 된 기사를 제외한 총 314건의 

기사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표 2 참조). 

(표 2) 시기별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기사량

(Table 2) Number of news articles regarding HPV 

vaccine safety by stage

분석 기간 기사량(건)

1기 : 2015년 12월 28일~2016년 6월19일 76건

2기 : 2016년 6월 20일~2016년 12월31일 238건

합계 314건

3.4 내용분석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에 한 언론보도에 해 2명

의 코더가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내용분석을 통해 1기

와 2기에 백신 안 성 보도의 양과 내용에 있어 어떤 차

이가 있었는지 악하고자 하 다. 분석 유목에는 자궁경

부암 백신 안 성에 한 언  여부, 안 성에 한 근거 

제시 여부, 정보원(정부, 문가, 국제기구, 제약회사, 학

부모, 시민단체 등), 기사의 세부주제가 포함되었다. 내용

분석을 해 코딩 유목과 코딩 차에 한 사  논의 후, 

1차로 체 기사(n=314)  10%(n=32)에 한 코딩을 진

행한 결과, Holsti[36]의 신뢰계수법을 사용한 두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는 0.72에서 1 사이로 나타났

다. 코더 간에 불일치한 항목에 해 충분히 논의한 후, 

2차로 추가 인 10%(n=32)에 한 코딩을 진행한 결과 

코더 간 최종 신뢰도는 0.88에서 1 사이(평균 95.2%의 일

치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타당한 신뢰도 값을 얻은 

후 나머지 기사에 해서는 두 코더가 반으로 나 어 

내용분석을 진행하 다. 

3.5 네트워크 분석

백신 안 성 련 언론보도 내용에 한 심층 인 분

석을 해 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 다. 어

분석을 통해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언론보도에서 

가장 많이 언 된 단어(단어의 성)를 알아냈다. 다음

으로 NodeXL 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어와 단어의 연결 

계(단어의 연결성)를 분석하여 기사가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밝혔다. NodeXL 로그램은 노드와 노드의 계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향력이 있는 개체를 찾고, 의미를 밝

히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 로그램이다. 단어와 단어의 

계는 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 알아내었다. 이 연구는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값으로 단어 간의 계

를 밝혔다. 매개 심성은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들 사이

에서 얼마나 매개 역할을 잘 하는지 나타내는 값이다. 

4. 분석 결과

4.1 언론보도의 양과 기간 별 차이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언론보도를 백신 무료

종 정책 집행 (1기 2015년 12월 28일~2016년 6월 19일)

과 후(2기 2016년 6월 20일~2016년 12월 31일)로 나 어 

내용분석과 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먼  

연구문제 1과 련하여 언론보도의 형식  측면에서 안

성에 한 보도의 양을 살펴보았다.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언론보도의 양은 1기에 

자궁경부암 백신 련 체 언론보도(1016건)의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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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건), 2기에 체 언론보도(1150건)의 32.7%(376건)로 

증가하 다. 언론사 분류에 따른 보도의 양은 일간지 

11.1%(35건), 방송/통신 19.7%(62건), 경제/IT 10.5%(33건), 

인터넷 신문 19.4%(61건), 문지 29.6%(93건), 기타 

9.5%(30건)로 나타났다. 

(표 3)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언  여부와 기간의 교차분석 

결과

(Table 3) Chi-square result of HPV vaccine safety 

by stage

모두 
언 하
지 않음

안
하다 
언

안 하지 
않다 
언

모두 
언

1기
n=76

5.3%
(4)

9.2%
(7)

13.2%
(10)

72.4%
(55)

2기
n=238

4.6%
(11)

23.9%
(57)

18.5%
(44)

52.9%
(126)

체
n=314

4.8%
(15)

20.4%
(64)

17.2%
(54)

57.6%
(181)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기와 2기 체 기간에 걸쳐 자

궁경부암 백신이 안 하다는 내용과 안 하지 않다는 내

용에 해 모두 언 한 기사가 가장 많았다. 자궁경부암 

백신이 안 하다와 안 하지 않다는 내용 모두를 언 한 

비 은 2기에 어들었으나, 안 하다는 내용만을 언

한 경우와 안 하지 않다는 내용만을 언 한 경우는 2기

에 증가하 다(χ2=10.912, df=1, p=.012.). 다시 말해, 2기

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 함과 안 하지 않음 각각에 

해 집 으로 다룬 기사의 수가 늘었고, 양쪽을 모두 

다룬 기사의 수는 1기보다 었음을 알 수 있다. 

4.2 언론보도 내용분석 결과  

연구문제 2에 해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보도에 있어서 안 성에 한 근거 제

시 여부, 정보원과 세부주제를 밝혔다. 

 

(표 4) 근거 제시 여부와 기간의 교차분석 결과 

(Table 4) Chi-square result of basis of claim by 

stage

기간 안 성 근거 
제시 기간 부작용 근거 

제시 

1기
n=62

62.9%
(39)

1기
n=65

55.4%
(36)

2기
n=183

95.6%
(175)

2기
n=170

57.6%
(98)

체
n=245

87.3%
(214)

체
n=235

57.0%
(134)

χ2=44.874, df=1, p=.000 χ2=.098, df=1, p=.754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 성 논란에 해 다룬 기사 

에서 1기와 2기 모두 백신의 부작용보다는 안 함에 

해 근거를 제시한 기사가 더 많았다(표 4 참조). 자궁경부

암 백신이 안 하지 않다는 주장에 한 근거 언 은 1기

와 2기에 차이가 없으나, 백신이 안 하다는 주장에 한 

근거 언 은 1기보다 2기에 더 증가하 다. 

자궁경부암 백신이 안 하다는 주장에 한 정보원으

로는 1기에는 국제기구, 문가, 정부 부처 순으로 많았

고 2기에는 정부 부처, 국제기구, 문가 순으로 많았다

(표 5 참조). 1기보다 2기에 문가와 국제기구가 정보원

으로 활용된 비 이 고 정부 부처가 정보원으로 활용

된 비 이 늘었다. 자궁경부암 백신이 안 하지 않다는 

주장에 한 정보원으로는 일본이 가장 많이 언 되었다

(표 6 참조). 1기에는 일본과 학부모가 주요 정보원이었으

나 2기에는 일본의 비 이 고, 기타 해외와 SNS가 정보

원으로 활용된 비율이 늘었다.    

(표 5)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에 한 정보원

(Table 5) Sources for HPV vaccine safety claim 

정부 부처 문가 국제
기구

제약
회사

학부모

1기
n=62 48.4%(30) 50.0%(31) 71.0%(44)

3.2%
(2)

0%
(0)

2기
n=183 71.0%(130) 23.0%(42) 37.7%(69) 3.3%

(6)
0.5%
(1)

체
n=245

65.3%(160) 29.8%(73) 46.1%(113) 3.3%
(8)

0.4%
(1)

(표 6)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한 정보원

(Table 6) Sources for HPV vaccine side effects 

claim 

정부 
부처

문가 시민
단체

학부모 일본 기타 
해외

SNS

1기
n=65 0%(0) 0%(0)

1.5%
(1)

20.0%
(13)

95.4%
(62)

1.5%
(1)

0%
(0)

2기 
n=170

2.9%
(5)

2.4%
(4)

1.2%
(2)

15.3%
(26)

44.7%
(76)

28.2%
(48)

27.6%
(47)

체
n=235

2.1%
(5)

1.7%
(4)

1.3%
(3)

16.6%
(39)

58.7%
(138)

20.9%
(49)

20.0%
(47)

정보원 별로 주장한 내용에 해 추가로 살펴보면, 자

궁경부암 방백신 무료 종 정책에 해 보건복지부와 

질병 리본부, 산부인과학회 의료계는 극 찬성  종 

권장, 그리고 백신의 안 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자궁경부암 방백신 무료 종에 해 반 하거나 안

성에 해 우려하는 공 은 학부모와 북교육청, 주

시 교육청이었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왜 백신이 안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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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깜깜이 정책’이라고 

비난하 다. 

질병 리본부는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을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보고 ‘SNS를 통해 루머가 확산되면서 불안

감이 증 되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세계보건기구 회원국 다수가 실시하는 WHO가 

인정한 백신이고, 65개국에서 암 방 목 으로 종된 

안 한 백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논란과 련한 언론보도의 세

부주제를 분석한 결과, ‘백신 안 성 강조’, ‘백신 부작용 

우려’, ‘백신 유용성 강조’ 순으로 많았다(표 7 참조). 1기

보다 2기에 ‘백신 부작용 우려’는 었고, ‘백신 유용성 

강조’, ‘ 종권유’, ‘루머확산 우려’에 해 다룬 뉴스의 

양이 증가했다. 

(표 7)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뉴스 세부주제 분석 

(Table 7) Analysis of subjects of news articles 

regarding HPV vaccine safety

백신 
부작용 
우려

백신 
안 성 
강조

백신 
유용성 
강조

종
권유

정부
책임 
강조

루머
확산 
우려

1기
n=76

73.7%
(56)

77.6%
(59)

35.5%
(27)

11.8%
(9)

1.3%
(1)

0%
(0)

2기
n=238

54.6%
(130)

72.3%
(172)

51.3%
(122)

32.4%
(77)

7.1%
(17)

30.7%
(73)

체
n=314

59.2%
(186)

73.6%
(231)

47.5%
(149)

27.4%
(86)

5.7%
(18)

23.2%
(73)

인터넷 신문(61건)과 일반신문(253건)으로 나 어서 

추가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2기에만 신문사별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신문에서는 부작용만 언 한 기

사보다 안 성만을 언 한 기사의 비 이 컸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부작용만을 언 한 경우가 안 성만을 언

한 경우보다 많았다. 안 성과 부작용에 해 모두 언

한 경우의 비 도 일반신문이 인터넷 신문보다 많았다. 

일반신문이 인터넷 신문보다 안 성에 한 근거 제시가 

더 많은 반면, 인터넷 신문에서는 부작용에 한 근거가 

더 많이 제시 되었다. 일반신문에서는 백신 안 성 강조

와 백신 유용성 강조에 한 내용이 인터넷 신문보다 더 

많이 언 되었다. 

4.3 언론보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연구문제 3에 해서는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기사에 한 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의 

성과 연결성을 밝혔다.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 된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단어의 성을 악했고, 단어와 

단어의 계에 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단어의 연결

성을 밝히고 기사에서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았다.

1기와 2기의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표 8 참

조), 1기 네트워크의 노드 수는 89개로 나타났고 총 링크

수(Edges)는 237개 다. 2기에는 노드 수는 126개지만 링

크수는 276개로 1기와 비슷했다. 1기 네트워크의 경우 

복 엣지값은 136, 2기 135로 나타나 연결빈도 값이 높았다. 

1기와 2기의 경우 하  콤포 트(connected components)는 

총 1개로 단일 그룹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기와 2

기의 최  연결거리는 10이고, 평균 연결거리는 3.9318, 

3.8609로 한 그룹 내에서 평균 세 개를 거치면 서로 연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1기와 2기 네트워크 그래 에 한 기본 분석 결과

(Table 8) Analysis results on the network graph 

Metric
1기

Value

2기
Value

Vertices(node) 89 126

Unique Edges(link) 101 141

Edges with duplicates 136 135

Total Edges(total link) 237 276

Connected Components 1 1

Single-Vertex Connected Components 0 0

Maximum Geodesic Distance(Diameter) 10 10

Average Geodesic Distance 3.9318 3.8609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논란 련 1기 기사에 한 

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 그림 2

와 같다. 표 9를 보면 백신이 가장 많이 언 되었고, 자궁

경부암, 종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부작용, 안 성도 

많이 언 되었으며, 백신 종 후 이상반응을 제기한 일

본 여성도 자주 언 되었다. 

1기에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논란 련 언론보도에

서 자주 언 된 단어들을 심으로 단어 간 연결성을 밝

히기 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2와 같

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매개 심성 값을 심으로 나

타냈다. 1기에는 ‘백신’과 ‘자궁경부암’의 매개 심성 값

이 가장 커서 이 단어들이 가장 빈번하게 다른 단어들과 

같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의 앙에 ‘자궁경

부암-백신- 종’이 연결되어 있고, ‘백신-안 성-논란-발

생’, ‘백신- 종-이상반응’, ‘일본-여성- 종-부작용-호소’

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1기에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종을 알리는 내용이 강조되었고, 백신의 안 성 논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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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본의 백신 종 피해사례를 심으로 보도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한 ‘자궁경부암-70%이상- 방백신’으로 

연결되어 언론보도에서 백신의 효능을 강조한 것도 볼 

수 있다. ‘백신-  세계-2억 건-이상-안 하게- 종되고-

있는’으로 연결되면서 백신의 안 성에 한 근거가 제

시된 것도 볼 수 있다.

1기 기사 분석 결과 정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종을 실시한다는 것을 강조한 정책홍보성 기사가 많았고, 

부작용과 련해서는 일본에서 제기된 백신 종 피해사

례를 심으로 보도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9) 1기 어 분석 결과  매개 심성

(Table 9) Stage 1 analysis results of word count and 

betweenness centrality 

단어 빈도수 매개 심성

백신 543 1663.414

자궁경부암 455 1185.349

종 435 508.711

일본 294 572.500

HPV 241 277.767

부작용 192 295.858

안 성 167 762.598

무료 143 178.000

가다실 136 0.000

여성 109 592.658

서바릭스 88 0.000

방 85 186.000

(그림 2) 1기 네트워크 분석 결과

(Figure 2) Stage 1 network analysis results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논란 련 2기 기사에 한 

어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 그림 

3과 같다. 어 분석을 통해 단어의 성을 알아본 결과, 

백신과 자궁경부암, 종이 1기와 마찬가지로 많이 언

되었다. 1기와 다른 은 ‘이상반응’이 상 으로 많이 

등장했고, ‘통증’의 빈도도 높았다는 것이다. 2기에는 질

병 리본부의 보도 자료가 많았고, 질병 리본부도 많이 

언 되었다. 매개 심성 결과를 보면, ‘부작용’과 ‘백신’

이 높아 1기에 비해 부작용이 더 많이 매개 역할을 한 것

을 알 수 있다. 

2기 기사에 있어 단어 간 연결성을 악하기 한 네

트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그림 3 참조), 1기와 마찬가지로 

‘자궁경부암-백신- 종’이 앙에 치했다. ‘백신- 종-

(표 10) 2기 어 분석 결과  매개 심성

(Table10) Stage 2 analysis results of word count 

and betweenness centrality 

단어 빈도수 매개 심성

백신 500 2888.736

자궁경부암 336 1417.089

종 277 676.624

이상반응 235 182.628

일본 222 186.834

부작용 187 3080.705

여성 177 103.605

방 종 158 361.190

안 성 85 1431.927

질병 리본부 58 207.641

(그림 3) 2기 네트워크 분석 결과  

(Figure 3) Stage 2 network analysis results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련 언론보도 분석

한국 인터넷 정보학회 (19권2호) 85

방’과 ‘백신-부작용-일본-논란’으로 백신 종을 강조하

는 메시지와 백신 부작용을 알리는 메시지가 같이 등장

한 것을 알 수 있다. ‘자궁경부암-질병 리본부-괴담- 방

종’이 연결되었는데, 질병 리본부가 방 종률이 낮

은 원인을 SNS를 통해 확산된 괴담으로 보았음이 보도되

었다. 한 ‘백신-65개국- 종된-안 한’으로 연결되어 질

병 리본부가 백신의 안 성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백신-학부모-불안’으로 연결되어 학부모들의 백신 부작

용에 한 우려에 해서도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기 네트워크 분석 결과, 질병 리본부가 해외에서 인정받

은 안 한 백신임을 강조하면서 종을 권유한 내용과 

일본의 피해 여성과 해외 사례를 심으로 한 백신 부작

용에 한 내용, 그리고 백신 부작용에 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주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방백신이 국가필수 방 종

으로 지정된 2016년 6월을 기 으로 하여 정책결정과정

의 참여자로서 언론이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에 해 

어떻게 보도하 는지 알아보고, 정책홍보에의 함의를 제

시하고자 하 다. 구체 으로 만 12세 여아에 한 자궁

경부암 방백신 무료 종이 시작되기  6개월을 1기

(정책결정 단계)로, 무료 종이 실시된 후 6개월을 2기(정

책집행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

용  안 성 논란이라는 험 요소에 해 언론에서 어

떻게 보도하 는지 분석하 다. 

구체 으로 백신의 안 성과 부작용이 언론에서 얼마

나 언 되는지,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 정보원

은 구인지 밝히기 해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내용분석

으로는 기자들이 실제 사용한 표 이나 단어를 알 수 없

기 때문에 기사에서 많이 언 된 단어를 악하고, 단어

와 단어 간 연결을 통해 언론이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를 밝히고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 내용분석을 통해 

기사의 구조 인 특성을 밝혔다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서는 언론이 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언론보도에 한 내용분석과 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보다 2기에 련한 기사의 수가 증가하 으며, 자궁경

부암 백신이 안 하다는 주장과 그 근거 제시가 늘었고, 

질병 리본부와 같은 정부 부처가 주 정보원으로 나타났

다. 2기에 질병 리본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안 성

을 강조하고, 백신의 효과를 부각시키면서 종을 권유한 

내용이 언론보도의 한 축을 이루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과 련하여 1기에는 일본의 백신 종 피해사례

를 심으로 보도되었고, 이에 한 학부모의 우려가 보

도되었으나, 2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세

계 각국의 피해 사례가 인터넷 신문을 통해 빈번히 보도

되었다. 2기에 질병 리본부는 SNS를 통해 괴담이 확산

된 것을 낮은 종률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루머 때문에 

백신을 피하지 말라고 강조한 내용도 보도되었다. 험 

커뮤니 이션에 있어서 정보원에 한 신뢰도(source 

credibility)는 공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행동하는데 있어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12]. 자궁경부암 백신이 

안 하다는 정보원으로 2기에 문가의 비 이 고 정

부 부처의 비 이 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에 한 국민

의 신뢰도가 반 으로 낮은 상황에서[37] 정부가 달

하고자 하는 안 성 정보에 한 불신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백신의 안 성에 해 공

이 신뢰할 만한 정보원을 통해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정책홍보를 함에 있어,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로서 언론이 련 정책에 해 어떻게 보도하 는지 

악하고, 핵심 공 과 커뮤니 이션 하는 것은 필수 인 

과정이다. 언론보도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는 백신의 안

성에 해서는 유용성을 강조하고 종을 권유하는 입

장을, 백신의 부작용 논란에 해서는 루머/괴담확산이라

고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에 한 불안감과 혼란을 지속 으로 SNS 상에 나타냈던 

학부모의 입장에 해 언론에서 집  보도 하 으나, 정

부는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에 해 과학 인 설명을 하

기 보다는 괴담이 확산되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

다. 앞서 리스크 커뮤니 이션 략 모델을 토 로 상

하 듯이, 정부와 문가는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해 불확실성이 낮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험이라고 

규정한 반면, 학부모는 불확실성이 높고 두려움이 큰 

험이라고 인지한 것이다. 이러한 리스크 정보에 한 

문가와 비 문가의 차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그 궤

를 같이 한다[21,22]. 국내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발생 사례가 고 해 정도가 크지 않은 험이라는 

문가의 의견이 있더라도, 해외 사례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련 공 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해 정부가 극 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 의 

험에 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큰 경우에는 과학  근

거에 기반 한 험에 한 이해를 돕는 인지 , 정보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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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략을 사용하여야 한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

론보도 분석 결과를 보면, 학부모의 불안감을 루머에서 

기인한 것으로 치부하고, 국제기구에서 백신 안 성이 입

증 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달했으며, 결과 으로 백

신 종률이 낮은 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

과는 리스크 커뮤니 이션 략 모델을 토 로 정부, 

문가, 일반 공  간의 리스크에 한 인식 차이를 밝히고 

향후 정책 홍보 커뮤니 이션에 있어서의 방향을 제시했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극 이고 선제

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질

병 리본부 자체 SNS 채  등 공 이 상시 근할 수 있

는 채 을 활용하여 백신의 안 성에 해서 과학  근

거에 기반을 둔 정보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

여, 자궁경부암 백신 련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략 인 근을 해야 할 시 이다. 

본 연구는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종 실시 과 후로 

시기를 나 어 언론보도 내용을 악함으로써 정책홍보

에 있어 함의를 제시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자궁경

부암 방백신 무료 종이 실시된 지 1년이 넘게 지난 시

에서 상자에 한 백신 종률은 여 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자궁경부암 방백신 종률을 높이기 

해서는, 련 정책홍보에 있어 수혜자들의 정책에 한 

인식과 의견에 한 극 인 악과 이들과의 소통 노

력이 실한 시 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논란에 해 

언론보도의 내용만을 다루었다는 제한 이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인터넷 기사의 댓 이나 SNS 상에서 확산된 

메시지들에 해서 분석하고 실제 공 의 의견에 해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 악하여 정책 수혜자들에 한 

총체 인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홍보 략에 반 할 

필요가 있다. 한 이 연구는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종 

정책이 공지된 직후부터 정책이 집행된 직후까지 약 1년

간의 언론보도 내용만을 분석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

책 결정  집행 단계 뿐만 아니라 정책의제부터 정책평

가까지 정책수행 4단계를 모두 포함한 더 범 한 시기

의 언론보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리스크 커

뮤니 이션 략 모델을 자궁경부암 백신 안 성 이슈에 

한정하여 용하 으나, 향후 정부의 다양한 험 이슈에 

이 모델을 용하여 험 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보도 

 SNS상의 공 의 험에 한 인식을 악하여 정부의 

험 커뮤니 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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